
늦가을 곱게 물들었던 나뭇잎이 찬바

람에 휘날려 떨어지는 것을 보기라도

하면 흔히 사람들은 허무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여‘무상’하다고 말한다.

또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중

병에 걸리거나 죽어버리기라도 하면 슬

프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여 이 세상

이‘무상’하다고도한다. 이처럼세간에

서 허무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무

상이라 표현은 본디 절집에서 나온 말

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덧없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인연이 흩어지면 없어질

것이므로(제행무상諸行無常) 모든 것이

영원불변한 것 인양 집착해서는 안 된

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이를 깨닫

지 못하고 덧없이 사라질 것에 집착하

면 뒷날 이 집착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괴로움이 생기기 마련이다. <선

가귀감> 58장에서말한다.

佛云 無常之火 燒諸世間 又云 衆生

苦火 四面俱焚 又云 諸煩惱賊 常伺殺

人 道人 宜自警悟 如救頭燃

부처님께서이르시기를“덧없는세월

의 불꽃이 온 세상을 불살라 버린다”하

셨고, 또“중생들을 애태우는 괴로움의

불길이 사방에서 치솟아 오르고 있다”

하셨으며, “도적처럼 남모르게 생명을

앗아가는 번뇌들이 늘 공부하는 사람들

을 죽이려고 엿보고 있다”라고도 하셨

다.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 점을 반드시

깨달아 알고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서

둘러공부를해야할것이다.

‘무상(無常)’이란‘이 세상 모든 것이

흐르는세월속에서늘변하는것이므로

영원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다. 세상의

모든법이인연이모이면생겨났다인연

이 흩어지면 없어지는 것이므로 영원불

멸할 실체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견

고해 보이는 이 세상도 우리가 죽고 난

뒤 긴 세월 속에서 언젠가는 없어질 것

임을 누구든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도

세상을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 사대(四

大)의인연이 흩어지면언젠가는 사라진

다.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이 세

상이흔적조차없이사라져가는모습이

흡사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는 것과도

같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덧없는 세

월의 불꽃이[無常之火] 온 세상을 불살

라버린다”고말씀하신것이다.

이 세상조차 허깨비와 같은 것인데

중생들은 그 안에서 덧없이 사라질 몸

과 마음에 집착함으로써 스스로 온갖

고통을 불러들인다. 몸에 집착함으로써

생로병사(生�病死)의 고통이 있으며,

사랑하는 마음에 집착하여 사랑하는 이

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고통(애별리고

愛別離苦)을 받고, 원한과 증오심을 떨

치지 못하니 미워하는 사람을 보고 살

아야 하는 고통(원증회고怨憎會苦) 받

으며, 갖고자 하나 마음대로 가질 수 없

는 고통(구불득고求不得苦)이 있게 되

는 것이다. 이 모든 괴로움은‘모든 것

이 무상(無常)하여 실체가 없는 것’인데

도 불구하고 중생들이 시비 분별로써

거기에 집착하여 생기는 고통이다. 중

생들을 애태우는 이런 괴로움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으므로,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애태우는 괴로움의 불길이

(衆生苦火) 사방에서 치솟아 오르고 있

다”라고말씀하셨다. 

세상의 경계를 분별하여 집착함으로

써생기는번뇌는수행자의공부를방해

한다. 이 번뇌는‘분별이 없는 부처님의

생명과도같은지혜곧법신(法身)’을손

상시키므로 남의 생명을 앗아가는 도적

에 비유하여‘번뇌적(煩惱賊)’이라고 말

하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도“도적처럼

남모르게 생명을 앗아가는 번뇌들이 늘

공부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엿보고 있

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도를 닦

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점을 각성하고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서둘러 공부를

해야할것이다. 서산스님은말한다.

身有生老病死 界有成住壞空 心有生

住異滅 此無常苦火 四面俱焚者也

몸에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괴로움

이 있고 물질로 만들어진 이 세상은 성

주괴공(成住壞空)의 허망함이 있으며

중생의 마음에는 생주이멸(生住異滅)의

무상함이 있다. 이 몸은 죽어지고 세상

은 허물어지며 중생의 마음은 덧없이

변해버리니 덧없는 이 고통의 불길들이

다함께사방에서타오르고있다.

사람들이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괴로운 과정을 한마디로‘생로병

사(生老病死)’라고 한다. 많은 인연이

모여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일정기간

그 모습을 유지하다가 허물어져 사라져

가는 허망한 과정을‘성주괴공(成住壞

空)’이라 한다. 중생의 마음이 한 생각

일어나 잠깐 그 마음이 지속되다 또 바

뀌고 사라지는 무상한 모습을 생주이멸

‘(生住異滅)’이라고 한다. 영원불변할

것처럼 여기었던 모든 것이 변해가는

이런 모습이‘무상’이다. 본디 없던 것

이 인연이 모여 생겨나고, 생겨난 것이

그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이런 모

습을 다 아울러‘무상’이라고 한다. 크

게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둘러보면 무상

한 세월의 불길이 사방에서 훨훨 타올

라 젊음도 아름다움도 총명함도 앗아가

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산 스님

은게송으로말한다.

謹白參玄人 光陰莫虛度

삼가 아뢰노니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여/ 세월을헛되이보내지말지어다.

‘현(玄)’은 깊고 깊은 진리이므로‘참

현인(參玄人)’은 깊은 진리를 찾아 공부

하는 사람을 말한다. ‘광음(光陰)’에서

‘광(光)’은 빛으로서 환한 대낮을 뜻하

고‘음(陰)’은 그늘로서 어두운 밤을 뜻

한다. 낮과 밤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하루

가 모여 한 달이 되며 한 달이 모여 일

년이 되면서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이

‘광음’이다. 원효 스님은 일찍이 <발심

수행장>에서 다음과 같이‘세월을 헛되

이 보내지 말라’고 후학들을 경책하셨

으니 스님의 간절한 당부를 마음에 새

겨수행에매진해야할것이다. 

“이 몸은 어느 날 홀연히 흩어지고 말

뿐 오래 보존될 것이 아니다. 오늘도 벌

써 저녁이라 어느새 내일 아침이 되는

구나! 끊임없이 시간이 흘러 금방 밤낮

이 지나가고, 끊임없이 하루하루가 바

뀌어 빠르게 한 달 그믐이 지나가는구

나. 끊임없이 한 달 한 달이 바뀌어 홀연

일 년이 되고, 끊임없이 한 해 한 해가

바뀌어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턱에 이

르는구나. 부서진 수레는 굴러 가지를

못하고 늙은 노인은 공부를 할 수가 없

도다. 누워서는 게으름만 생기고 앉아

서는 어지러운 생각만 일어나느니라.

몇 생을 이 공부를 떠나 헛되이 밤낮을

보냈으며, 이 헛된 몸을 얼마나 더 살리

려고 이번 생도 공부하려는 마음을 내

지 않느냐? 이 몸은 반드시 그 끝이 있

으리니 뒷날 받을 몸을 어찌하려느냐?

우리의 공부가 어찌 급하고 급하지 않

겠느냐?”(四大忽散 �保久住 今日夕矣

頗�朝哉. 時時移移 速經日夜 日日移移

速經月晦. 月月移移 忽�年至 年年移移

暫到死門. 破��� �人�修 臥生懈怠

坐起�識. 幾生�修 虛過日夜 幾活空身

一生�修. 身必有終 後身何乎. 莫速急

乎莫速急乎)

■원순스님(송광사인월암)

최근 발간된 <문 없는 문, 빗장을 열다>가 불교계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으면서‘무문관(無門關)’에 대

한관심이더높아지고있다. 

무문관은 화두를 들고 문밖에 나오지 않은 채 하

는 수행을 통칭한다. 국내에서는 계룡산 대자암, 제

주 남국선원 등 몇 곳에서 무문관의 전통을 이어가

고 있다. <무문관>은 화두 타파를 위한 처절한 수행

을 이르는 한편 화두들을 모아놓은 책 <무문관>을

말하기도 한다. <선종무문관(禪宗無門關)>이라고도

불리는 <무문관>은 중국 남송의 선승 무문 혜개 스

님이48개의화두를모아엮었다.

이를 공안48칙(公案四十八則)이라고 하는데 제1

칙이‘조주무자(趙州無字)’이다. 이 화두가 나머지

47칙을 아우르는 최고봉이라고 수행자들은 입을

모은다.

조주무자에서 무문 스님은‘무’를 종문(宗門)의

일관(一關)이라 부르고, 이 일관을 뚫고 나아가면 몸

소 조주로 모실 뿐 아니라 역대 조사와 손을 잡고 함

께 행동하며 더불어 견문을 나누는 즐거움을 같이

하게된다고한다.

즉 조주의‘무’는 유무의분별을끊은절대적‘무’

를 가리키며, 깨달음의 절대 경지를‘무’라고 표현

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무문관에는 이‘무자’탐구가

전편에걸쳐깔려있는것이다.

이러한 무문관 화두를 들고 수행자들은 깨닫지 못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는 각오로 방문을

걸어잠그고수행에든다.   강지연기자

무문관

<58> 덧없는 세월의 불꽃

번뇌는 법신 손상시키고 남의 생명 앗아가니

머리에 붙은 불 끄듯 간절하게 공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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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은 필자에게 유난히 외국 여행

이 많은 계절이다. 세계를 다니면서 만나

는 과학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에너지고갈

과 지구 온난화 문제이다. 매일 먹고, 입고,

사용하는 일용물품이 싼 가격으로 우리에

게 오기까지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한다.

특히 WTO 체제 내에서 물품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하나로 묶여있는 요즈음은 더욱

그러하다. 에너지 낭비의 결과로 공기 중

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지구가 방사하

는 열을 차단함으로써 지구의 온난화를 부

추긴다. 마치 더운 여름에 창문을 닫아둠

으로써, 자동차 내부의 열을 차단하는 것

과 마찬가지이다. 지구 온난화는 남∙북극

의 얼음을 녹게 하여, 얼음이 태양열을 다

시 방사하는 양을 줄임으로써 지구를 더욱

덥게 만들 것이다. 오랫동안 자연이 만들

어 왔던 순환 시스템을 순식간에 바꾸어

상상할수없는재앙을가져올것이다.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류가 공

동으로노력하고있다. 영국뉴캐슬에있는

더햄대학을 방문한 필자에게 그 대학의 물

리학자는 석유를 사용하는 대신 바다에 무

한히 존재하는 디트륨분자를 이용한 범세

계적인 핵융합 프로젝트인‘아이서’프로

젝트를 설명한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서가장중요한기술은엄청난크기의자장

을만드는것이고이를위해서필요한전류

를 흘리기 위한 초전도 실험을 하고 있었

다. 실험실에는 지구에서 최고 측정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국 젊은 학자가 와 있었다.

거대한 핵융합 장치가 프랑스에 지어지고

있으며, 전세계가자금과학자들을참여시

키고있다고설명한다. 한국또한참여하고

있다고한다. 인류의문제를풀기위해서필

요한 기술들은 지구 곳곳에서 나누어 협력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일 것이다. 밤

낮없이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눈에서보살의마음을본다. 모두가보살과

같은자비의눈을가지고있다. 

과학기술을 공부하면 할수록, 우주 삼라

만상 어느 것 하나 인연의 법칙에 걸리지

않은 것이 없고, 이들이 모두 아름다운 인

드라망의 그물에서 서로 의미를 가지면서

존재한다는 불성의 의미와 이 불성이야말

로 궁극적인 우주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깨닫게 된

다. 뉴질랜드에서 저녁식사를 같이한 흰머

리가 성성한 일본계 미국교수인 마끼 교

수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잊을 수 없다. 일

본 첫 노벨 수상자인 유가와 교수의 제자

였던 이 교수는 우주 본질의 모습을 이야

기하면서 도그마에 걸리지 않는 위대한

부처님의가르침에동의하였다.

회자정리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던가.

이제 칼럼을 접을 때가 되었다. 지난 2년

동안 나노기술부터 생명공학까지, 그리고

반도체 기술부터 통신 기술까지 현대과학

기술을다루면서, 이들이가지는의미를불

자의눈으로담으려고노력했다. 한사람의

독자라도이글들에서의미를찾을수있었

다면 필자의 행복이다. 한 사람의 마음이

곧우주전체의마음이기때문이다. 

■서울대전기공학부

겨울여행과 마끼 교수

<78∙끝>

인류 위해 연구하는 과학자들 보살심 지녀

불성이야말로 곧‘우주심’이라는 것 깨닫게 돼

그림 : 문병성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나란다 삼장불학원 불교예술대학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

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모집학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사미과∙사집과∙사교과∙대교과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서울울특특별별시시 동동대대문문구구 청청량량리리 11동동 5511--1144    wwwwww..kkuummggaannggnneett..ccoomm  전화02)969-2410, 4981 / 팩스02)964-2433

□□ 원서교부 : 2007년 1월 30일 부터 □□ 입학일 : 3월 5일(월) 오후 2시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 모집인원 : 약간명

□□ 수업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수시 입학 가능)

□□ 강의내용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접바라

도량게작법, 다게작법

사방요신, 법고무

사물(북, 태징, 목탁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
□□ 원서교부 : 수시교부 및 입학 (교재비만 부담)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